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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8.(금)

배포 일시 2022. 4. 8.(금)
배포 시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1810)

식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도현 (044-201-1829)

우리나라 곡물자급률(’20년 기준)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밀·콩 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2025년 자급목표 밀 5%, 콩 33% -

 <보도내용>

  매일경제 4월 8일(금) “전쟁·기후변화發 곡물대란 오는데...비축대책 손

놓은 한국”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식량안보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으나, 해외 의존 절대적인 

밀과 콩은 구체적인 비축 목표조차 없고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020년(양곡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은 주식으로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과 콩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산 밀·콩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산 밀 예산 : (‘20) 34억원 → (’22) 238 / 국산 콩 예산 : (‘20) 895억원→ (’22) 1,672



- 2 -

  특히, 밀은 2019년에「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생산

부터 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1.18일 배포한 보도자료(’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참고

  콩은 생산기반이 잘 정비된 논 중심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배수개선, 공동선별비

(’22: 11억원)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밀 콩

2020년 2025년 2020년 2025년

전문생산단지 27개소 50개소(누계) 44개소 200개소(누계)

생산량 17천톤 120천톤 81천톤 121천톤

식량자급률 0.8% 5% 30.4% 33%

  주식인 쌀의 경우 식량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비축 매입량을 2021년 

35만톤에서 2022년 45만톤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 밀·콩 자급률 목표는 각각 

5%, 33%, 2025년 밀·콩 비축 목표는 각각 3만톤, 6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1.9.16일 배포한 보도자료(‘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시스템 구축’) 참고

  아울러,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시장동향 등을 점검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원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 사료·식품(647억원, 1,280억원)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22.3.4)

  ** ’22.2.9, 2.23, 3.4 배포한 보도자료(‘...곡물 분야 국내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등) 참고

  또한, 주요 곡물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 농지보전 강화, 비축 물량 및 

시설 등 인프라 확대,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적인 식량 안보 강화 

방안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